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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창립총회
2009년6월27일（토）, 간사이대학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SCIEA）창립총회 및 제1회 연차대회（年次大會）가 참가자 150명에 이르는 대성
황 속에 개최되었다.
제 1 회 연차대회
다원적문화교섭을 향한
새로운 접근
오전의 창립총회에서는 학회의 규약과 운영에 관한 의
제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은 후, 초대 회장 타오 더민
（간사이대학 ICIS 리더）교수의 학회 설립 선언이 있었
다.
다음으로 히라노 켄이치로（平野 健一郞, 도쿄대학 명
예교수）, 츠치다 켄지로（土田 健次郞, 와세다대학 부총
장）, 코지마 츠요시（小島 毅, 도쿄대학 준교수）, 정 베
이카이（鄭 培凱, 홍콩성시대학［城市大學］중국문화센
터 주임）, 최 관（崔 官,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구엥 짜오 황（베트남국가대학 과학기술학원 원장）, 루
돌프G. 와그너（하이델베르크대학 중국학연구소 교수）
선생의 축사가 있었으며 아오키 타모츠（靑木 保, 문화
청 장관／오사카대학 명예교수）선생의 기념강연이 실
시되었다. 강연 후에는 황 준지에（黃 俊傑,국립 타이완
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 원장）, 쥬 잉（朱 英,화중［華
中］사범대학 중국근대사연구소 소장）선생으로부터 
2010년도 및 2011년도 연차대회 소개와 기념사진 촬
영, 하버드옌칭도서관・간사이대학도서관 간의 학술교
류협정 조인식 및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하버드대학 
명예교수）・마틴 콜컷（프린스턴대학 교수）선생에 대
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차례로 행해졌다. 
오후에 개최된 제1회 연차대회에서는 황 준지에선생
의 기조강연에 이어 마 샤오허（馬 小鶴, 하버드옌칭도
서관 중문부 연구관원［中文部硏究館員］겸 주임）선생
과 타오 더민 선생으로부터 하버드 도서관에 관한 소개
가 있었다. 다음으로 다섯 개 분과회에서는 각 5명의 발
표자와 2명의 코멘테이터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
다.
기념강연・기조강연 및 각 분과회 보고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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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강연
현대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학술문화교류
아오키 타모츠 （靑木 保, 문화청장관／오사카대학 명예교수）
기조강연
리저널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 문화교섭사 
–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황 준지에（黃 俊傑, 국립 타이완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 원장）
“동아시아” 라는 지역개념은 언뜻 명백해 보이지만 
현대세계에서는 그 유효성을 포함하여 되물어져야 할 개
념이다. 국가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아
시아 각국의 문화도 실은 각각 다민족성（多民族性）・
다문화성（多文化性）을 내포하고 있다. 금후 동아시아
를 둘러싼 논의는 경제 편중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적 다
양성을 통해 논할 필요가 있다. 또 동아시아의 특징은 그 
다양성에 비해 의외로 심각한 문화충돌이 보이지 않는다
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문화교류
가 반복되어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로서 외교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권이
라 하면 흔히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등이 거론되지만 
유교나 한자는 현대에서 반드시 공통의 문화적 유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음악이나 영화, 만화 등에서 보이는 
동아시아 규모에서의 교류나 협동은 근년 더욱 왕성해지
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동아시아문화권” 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인력을 양
성하는 새로운 체제의 재편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
와 같은 문화 양상은 국제적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며 안
전보장・평화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한층 더 발전이 요
구된다.
20세기 역사연구의 주류를 이룬 내셔널 히스토리와 
21세기 이후 급속히 관심이 높아진 글로벌 히스토리와
의 사이에 위치하는 리저널 히스토리는 주목할 만한 새
로운 학문분야이다. 그 연구방법을 동아시아 문화교섭사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1）관심의 초점을 문화교섭의 결
과로부터 그 과정으로 이행시킬 것, 즉 기성개념의 전환
이 요구된다. 또한 2）리저널 히스토리는 개개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글로벌 히스토리의 구
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3）어떤 문화의 개념이나 
가치가 타문화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 즉 
‘컨텍스츄얼 턴’ 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교섭사 연구의 문제
로서 1）자기와 타자의 상호작용, 2）문화교섭과 권력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 주제로는 
1）인물（人物）의 교류, 2）물품, 특히 서적의 교류, 3）
사상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의 발전과 글로벌
화가 가속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내셔널리즘의 
틀로부터 탈각（脫却）하고 있다. 리저널 히스토리로서
의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연구란 스스로의 전통문화로 되
돌아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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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문화교섭학으로서의 언어문학연구의 가능성
２문화교섭학으로서의 역사연구의 가능성
４문화교섭학의 필드로서의 주변（周邊）
５문화교섭학으로서의 일본문화연구의 가능성
３문화교섭학으로서의 사상종교연구의 가능성
분과회（라운드 테이블）
우치다 케이이치（內田 慶市）교수의 사회로 페데리코 
마시니・장 시핑 （張 西平）・키즈 유코（木津 祐子）・김 
문경（金 文京）・최 용철（崔 溶澈）선생이 발표하였다. 
각 내용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중심인 중국과 서양・일
본・한반도 등 주변지역의 언어접촉, 주변지역에서 수용된 
언어문학의 형식 및 내용, 주변지역으로 수용된 언어에 대
한 고찰과 비교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자로는 조우 정허（周 
振鶴）・타케코시 타카시（竹越 孝）씨가 참여하였으며 주
변지역에서 수용된 언어 간의 공통성 및 상이성을 통해 접
근하는 방법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심과 
주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속한 문화 간의 다원적 교
섭에 대해서도 주목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타오 더민（陶 德民）교수의 사회로 문화교섭학의 시각
에서 본 역사연구가 어떠한 신생면（新生面）을 열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쯔우라 아키라（松
浦 章）교수는 에도시대의 중국산 사탕 수입과 국내소비를 
분석했다. 거 쟈오광（葛 兆光）선생은 J・K・페어뱅크의 
“충격―반응” 설의 의의에 대한 재고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황 이농（黃 一農）선생은 명청교체기의 정씨（鄭氏）일
족이 사용한 중국제 서양대포에 대해 논했다. 토우 빙카이 
씨는 19세기 후반 도미（渡美）중국・일본의 지식인을 사
례로 새로운 시야에서의 문화교섭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문화교류사의 주제가 마찰로부터 공존으로 이
행해가는 상황에서 그 핵심이 되는 사상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나카미 타테오（中見 立夫）선생의 
지적과 왕 판썬（王 汎森）・이리에 아키라（入江 昭）・마 
샤오흐어（馬 小鶴 ）선생의 코멘트가 있었다.
아즈마 쥬지（吾妻 重二）교수의 사회로 문화교섭학의 
시각에서 사상・종교연구에 대한 접근방법과 과제가 논의
되었다. 루돌프 G. 와그너 씨는 캉 유웨이（康 有爲）의 사
례를 통해 근대 서구사상이 중국에 준 영향을 논했다. 하우
봉（河宇鳳）선생은 “동아시아사” 서술을 향한 비교사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호리이케 노부오（堀池 信夫）
선생은 명말청초의 이슬람 철학자 왕 따이신（王 岱輿）의 
사상을 소개했다. 장원철（張源哲）선생은 한국의 조선사
상사・종교사 연구동향과 과제를 소개했다. 리 챠오르안
（李 焯然）선생은 명말（明末）의 외래종교 유입과 유불도
（儒佛道）3교와의 교섭을 통해 사상문화교류의 제상을 논
하였다. 토론에서는 김태창（金泰昌）선생이 문화교섭학
의 독창성이란 다문화를 동시에 의식하는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사와이 케이이치（澤井 啓一）선생은 
문화교섭의 담당자인 양국 혹은 다국간의 힘의 관계의 비
대칭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교수의 사회로 “주변（周邊）”
을 키워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궹 차오 황 선
생은 베트남의 도시형성을, 노마 하루오（野間 晴雄）선생
은 동남아시아라는 필드를, 오다 요시코（小田 淑子）선생
은 종교를 주제로 주변을 논할 때의 방법론에 대해 논하였
다. 또 쿠마노 타케시（熊野 建）선생은 필리핀의 이프가
오 사회를, 이노우에 미츠유키（井上 充幸）선생은 카라호
토라는 역사공간을 통한 주변 연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이토 토시카츠（伊東 利勝）・루 옌 선생이 문
화교섭학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접근을 심화시켜 갈 때 “주
변―중심” 및 “문화” 라는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고 이 문제를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의 창출을 지
향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라다 마사토시（原田 正俊）교수의 사회로 번역을 주
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치이즈미 토시로（町
泉 壽郞）선생은 해외에서의 일본어학습（한문 훈독）실
천경험에 대해, 위리 벤데 워레 씨는 타자（중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본적 방법인 한문 훈독의 문화사적 의의
에 대해 각각 논하였다. 케이도트 윌드먼 나카이 씨는 『모
뉴멘터 니포니카』 편집경험을 통해 연구논문 번역의 어려
움을 지적하였다. 최관（崔官）선생은 일본문화연구의 방
법과 문화교섭학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왕 민（王 敏）선
생은 전전（戰前）의 유학생 황 잉（黃 瀛）의 사례를 들
어 근대 교육에서의 문화교섭을 보여주었다. 토론에서는 
이엔 샤오당（嚴 紹璗）・츠지모토 마사시（辻本 雅史）선
생과 함께 일본문화의 연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문화교섭
학 방법의 가능성 및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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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학술적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 날, 이탈리아인 연구자의 이와 같은 노골적인 중
국비판에 대해 중국측은 “오만（傲慢）하고 무지（無知）
하다” 고 반론하였고 주최측도 발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
였다. 유일하게 북한 연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옹
호하고 있었던 것은 인상적이었다.
일국사관（一國史觀）의 극복이 제창된 지 오래다. 하지
만 자국 내에서 상대편의 시각을 상상해봤자 그것은 결국 
자기만족일 뿐이다. 나는 오랜 한국 유학생활에서 한국 연
구자들과 선배・후배로서 지내는 동안 “마음” 의 경계가 
역사의 해석마저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 
동북지역이나 북한 연구자가 해외에서 외국 연구자들과 대
화를 나눌 기회는 지금도 제한되어 있다. 또 전후 일본에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 또는 한국・북한에 갈수 없었
거나 혹은 가지 않은 연구자 세대가 존재하였고, 그들의 연
구가 그 지역에서 역사 혹은 민족을 계승해온 사람들에 대
한 이해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월경（越境）과 교류가 없는 상호이해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역사연구로서의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은 그 선구（先
驅）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날 밤은 오전의 긴장이 없었던 듯 영어, 한국・조선
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뒤섞여 뜨거운 열기 속에 만찬
이 벌어졌다. 그이의 연구를 알고 그의 얼굴을 알며 그 사
람됨（為人）을 알아간다. 함께 잔을 주고받으며 노래를 
부르면 더욱 좋다. 동아시아사의 공유를 지향하는 이와 같
은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연구자의 
거리는 역사해석의 거리를 메울 수 있다” 는 환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시간이었다.
2008년　8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에
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주최는　1990년의 창립 이후 한
국・조선학 연구의 국제적 진전과 남북한 연구자의 교류 
촉진에 노력을 기울여 온 국제고려학회이다.
주제는 “고구려사（高句麗史）” 였다. 2000년 이후부터 
“고구려사는 중국사（中國史）인가, 아니면 한국・조선사
（韓國・朝鮮史）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학계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연구자（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고구
려가 공물（貢物）을 지참하고 신하를 칭하였으며,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설을 내세
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7세기에 일어난 수당（隋唐）과 
고구려의 전쟁은 내전（内戰）일 뿐, 대외침략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고구려는 중국사（中國史）이다” 는 말은 “고구려가 
조선사（朝鮮史）” 가 아님을 부정하는 표현은 아니나 근년
에는 “조선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
작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것
은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중국사 전공자” 임을 자
칭하는 고구려사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권 논자는 남북한의 이러한 조선사（또는 만선사［滿鮮
史］）의 개념 또한 일본의 침략사관을 바탕으로 한 근대 역
사학의 산물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구려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학술논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2003년, 고（故）히라야마 이쿠오（平山 郁夫）화
백의 후원으로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결국 이듬해 중
조（中朝）동시등재로 마무리가 되었다. 조선사로써 등재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고구려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유산은 누구의 것
－역사와 해석의 공유를 향한 시도－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ICIS 특별연구원）
【2001년 여름의 모습. 한국인 단체가 방문한 순간, 촬영하지 말
라고 제지되었다. 역사해석을 둘러싼 긴장이 시작된 무렵이다.】
【고구려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개토왕비（6.39m）。
문화유산 등재 후 유리를 쳐놓은 비각에 들어갔다 .】
6문화교섭학으로서의 현장조사를 지향하기 위해 2008
년（뉴스레터 제3호 참조）에 이어, 후에 도성지역（都
城域）의 외항（外港）이었던 후엉강 연안 취락（타잉하・
밍후엉・디아링・바오빙）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부
터 9월 13일까지 1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금년도는 대
학원생 12명（박사2년・박사1년・석사2년）, 신진연구
자 6명, 교원 3명（노마 하루오［野間 晴雄］교수・쿠
마노 타케시［熊野 建］교수・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COE조교）로 구성된 대규모 조사단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제심포지엄 이틀을 포함하는 바쁜 일정으로, 
폭우・범람에 휩싸여
（사진1）, 보트로 조사
지역을 탈출하는 날도 
있었지만 참가자의 착
실한 활동과 베트남 측
의 뜨거운 협력에 힘입
어 알찬 조사연구 시간
을 보낼 수 있었다. 
조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청취조사반・문서, 문자정보 및 씨족의 제사（祭祀）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문헌수집반・취락의 지리적 범
위, 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한 지리정보수집반을 주축으
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묘지（墓地）및 묘비（墓碑）
자료 수집반, 원생을 주축으로 한 상업지구 바오빙의 생
업과 이동에 관한 청취조사반을 새롭게 개설하였다. 수
업으로서의 조사일정은 5일에 불과하였으나 참가자 전
원이 각반의 조사 및 자료정리를 각각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학술적으로는 디아
링과 바오빙의 각종 수
공업 전업자（사진2）
와 상가（商家）（사진
3）의 유래, 그리고 이
주 양상, 바오빙 취락 
거주자의 계층적 내주
구조（來住構造）및 
공간적 분포구조, 상품
유통, 관제묘（關帝廟）
와 천후궁（天后宮）
신앙의 실태 등이 상당 
수준 밝혀졌으며 취락
과 외부의 연결, 취락 
및 신앙 공간의 내부구
조 등에 관해서도 구체
적 이해가 진전되었다. 
민족적 분류개념인 “明鄕（밍후옹／Minh Huong, 재지
화한 중국계 민족）” 에 대해서도 집단적 응집성（凝集性）
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문
서자료 또한 바오빙 지부관계자
료（地簿關係資料）와 지적도（地
籍圖）는 물론 마을 조성시기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방증하는 개경（開耕）씨족의 
가보（家譜）, 중국 이민자를 선
조로 하는 밍후옹 일족（明鄕一
族）의 가보자료（家譜資料）（사
진4）등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베트남사 연구에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또 가보자료의 증가에 따라, 각 씨족
의 역사적 심도（深度）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취락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시간적 정점（定
点）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성과였다.
금년도는 전반기 수업 중에 히코네 시（彦根市）야사
카（八坂）취락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전 현지조
사 수업（p.10 합숙 참가기 참조）을 실시한 덕분에 현
지조사에서 당황하는 학생도 적었으며 독립된 각 반의 
조사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는 종합
야외조사의 의의 등,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에 대한 이
해도도 높아 현장조사 입문으로서 만족할만 하였다. 
현재, 후기 수업에서 조사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연
말에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2년 간의 조사결과에 근거
한 심포지엄, 그리고 모노그래프 출판을 통한 성과 발표
를 예정하고 있다.
사진１：추제（秋祭）날, 폭우로 후옹강이 갑자기 범람하여 바오빙의 큰 거리에 물이 넘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연하게 일
상을 살고 있었고 촌락에서는 제례（祭禮）를 지내고 있었다.
사진２：바오빙 뒷골목의 나전（螺鈿）세공점（細工店）. 조개껍데기는 호이앙（Hoi An／會安）에서 구입하고 있다.
사진３：바오빙 강가에 늘어선 프랑스 시대의 방형주거（方形住居）. 현재 거주자는 남편이 그림과 조각으로 아내는 토기 
등의 생활잡화를 팔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사진４：밍후옹 일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보（家譜）의 일부. 조상은 푸지엔쇼（福建省）아모이（厦門）출신으로 당주（當主）는 
홍 시오치엔（洪秀全）과 혈연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ICIS 주변（周邊）프로젝트 제 2 회
베트남 후에 구（舊）외항 취락에 대한 현장조사
【사진１】
【사진２】
【사진３】
【사진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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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마 쥬지（吾妻 重二）교수를 비롯한 본 거점 멤버
를 중심으로 후에 도성주변의 취락에 보관된 문서류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프로젝트가 토요타 재단의 
“아시아 주변부（周邊部）문서의 보존・집성・해제”
프로그램의 조성금（助成金）을 받아 개시되었다.
베트남 중부 도시 후에 주변의 각 취락은 북부와 남부
에 비해 봉건왕조시대의 전통적 문화・습관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지방문서류가 한 곳에 잘 보
관되어 있는 각 문서군（文書群）은 그 정수（精粹）라
고도 할 수 있다. 문서는 종이로 작성되었으므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릴 염려가 있
어 오래전부터 일정한 형태의 반영구적 보존조치가 필요
시 되었다. 또 후에는 본 거점의 연구의 신천지（新天地）
라고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구（舊）외항（外港）취락（=
전술）에서의 연구활동과 함께 학술자산 혹은 현지와의 
공동활동 경험을 축척하고 모든 의미에서의 차세대로의 
경험・자산 위양（委讓）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조사는 3월 하순 후에시 도크 뷰（Duc Buu／
德郵）・해안부 푸방 현（Phu Vang縣）의 미로이（My 
Loi／美利）와 하타잉（Ha Thanh／河淸）등의 각 취
락에서, 제2차 조사는 5월에 후앙챠 현（Huong Tra縣
／香茶縣）크왕타잉 사（Quang Thanh社／廣成社）의 
전통 취락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조사는 단순한 문
서 수집이 아니라 문
서의 보관 조직이나 
관리자의 실태 및 습
관（사진5）, 그리고 
보관장소에 따른 문
서 군（ 文 書 群 ） 의 
실태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포괄
적 수집조사는 일본에서 발달한 것으로（최근의 사례：
시가켄 히노쵸［滋賀縣 日野町］）, 베트남에서는 지방문
서 자료수집의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조사는 딩（Dinh／亭）등에 보관되어 있는 취
락의 공문서류（公文書類）의 수집에 주안을 둔 것으로, 
징병（徵兵）을 위한 인정（人丁）을 기재한 정부（丁簿）
（사진6）, 취락 간의 토지분쟁이나 토지 매매를 기록한 
토지관계 계약서류 및 지적부（地籍簿）, 그리고 딩（亭）
등 촌락 종교시설의 제문（祭文）이나 재산목록, 조정（朝
廷）이 촌락에 발행한 칙령（勅令）（사진7）또는 종교
시설（딩［亭］, 묘［廟］등）에 대한 공인장（公認狀=
칙봉장［勅封狀］）및 촌락의 지도（사진8）등 다양하다.
또 크왕타잉에서는 각 씨족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중심으로 수집활동을 실시하여 취락 공동시설에 남아 있
는 문서군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사당
에서는 가보（家譜=족보）가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간의 지부 등기표（地簿登記表）와 토지매매 등을 표시
한 재산관계문서가 섞여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술한 하타잉 사에서는 응
웬 조（阮朝）시절, 촌락에 존
재했던 “수부（守簿）” 라는 
문서관리직이 아직 촌락 장로
회（각 씨족 대표자들）에 존
재하고 있었으며 문서보관함
은 그들의 집에 있는 제단에 
엄격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보관함을 열 때와 다시 봉인
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사를 
지내야 한다. 어떤 취락에서
는 1960년대까지 한문으로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으며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한문교육이 사라진 
현대에서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최종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서는 1만장이 넘는 전통 지방
문서가 수집될 것으로 생각된
다. 이 모든 문서를 출판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
다. 이 문서들이 공개된다면 베트남 연구에 있어 거대한 
학술자산이 될 것이다.
사진５：하타잉 촌（村）에서는 촌락 문서를 보관・관리하는 역직（=守簿）이 문서함을 개봉하기 전에 제례（祭禮）를 행해야 한다.
사진６：경흥（景興）62년（1801）에 편찬한 정부（丁簿=징병을 위한 기초대장）. 레이 조（黎朝）의 연호인 경흥（景興）은 정
식으로는 47년（1786）까지만 사용되었으며, 1801년은 응웬 조（阮朝）창시 1년 전에 해당한다. 후에 외곽의 도크
뷰 촌（村）에서는 레이 조（黎朝）를 무너뜨린 타이손 조（西山朝）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옛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
고 있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서이다.
사진７：영우（永祐）4년（1738）에 발행된 하타잉 사（河淸社）로 가는 하천통행（河川通行）등에 따른 세금면제 공인장（公認狀）.
사진８：미로이 촌（村）의 응웬 조（阮朝）시대 지도. 마을은 해안부 사구（砂丘）에 위치하고 해안과 라군 사이에 낀 지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베트남 후에 도성주변취락의 전통 민간문서와
그 문화적 맥락의 포괄적 수집 및 보존 프로젝트
【사진５】
【사진７】
【사진６】
【사진８】
82009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한국 대전 컨벤션센
터에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Asian Scholars 6’ 가 
개최되었다. 이에 ICIS도 “주변（周邊）어프로치의 가능성”
이라는 제목으로 기관패널로 참가했다. ICAS는 아시아연구 
성과를 영어로 발신하는 대규모 국제학회로, 이번에도 
1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다양한 패널세션을 준비하여 폭넓
은 논의를 실시하였다.
ICIS의 기관패널은 8월 8일, 오다 요시코（小田 淑子）교
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보고자로
는 본 거점의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교수, 오카모토 히로미치（岡
本 弘道）COE-PD연구원을 비롯하
여, 도시샤（同志社）여자대학의 
오니시 히데유키（大西 秀之）준교
수, 오사카 대학의 키무라 미즈카
（木村 自）조교가 참여하였으며,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밀
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중에는, “주변（周邊）” 이 
갖는 다양성과 각각의 “주변” 이 품은 “중심” 이미지의 다
양성, 학문분야를 넘은 연구의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발표 제목（한국어, 일본어）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 및 
질의응답은 모두 영어로 실시되었다.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
　한대（漢代）의 서하（河西）―주변（周邊）화를 스스로 선택 
한 사례（漢代の河西―周緣たることを自ら選擇した事例）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류큐왕국의 국제적 위치―외교전략으로서의 주변성（周邊
性）（琉球王國の國際的位置―外交戰略としての周緣性）
・오니시 히데유키（大西 秀之）
　근대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의한 아이누의 생계전
략의 변용（近代日本の政治・經濟的影響によるアイヌ
の生計戰略の變容）
・키무라 미즈카（木村 自）
　중국・미얀마 국경지역의 전략으로서의 주변성（周邊性）
―포스트 컬러니얼・미얀마의 운남（雲南）무슬림 이민
의 사례에서（中國・ミャンマー國境地域における戰略
としての周緣性――ポストコロニアル・ミャンマーにお
ける雲南ムスリム移民の事例から）
문학에 대해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노마 하루오
（野間 晴雄）교수의 “주변 어프로치를 통해 본 후에
（Hue）”, 쿠마노 타케시（熊野 建）교수의 “이프가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라는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루어
졌다. 노마 교수의 발표는 ICIS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베트남 후에에서의 주변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약 60에서 80명이 참여
한 가운데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는 면에서 국제적인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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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문화유산 ―그 보편성과 독자성―
활동보고（1）：ICIS 공동주최 심포지엄 등
2009년 5월 9・10일, 미국 뉴욕주 버나드 학원에서 
ICIS와 버나드 학원 아시아 중근동（中近東）문화학부,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가 공동주최로 국
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그 보편성과 독자성
―” 이 개최되었다. 그 목적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이 긴 
세월의 교류를 통하여 축적해온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
편성（普遍性）” 과 “독자성（獨自性）” 에 착안하여 입
체적, 학제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기조강연 4명, 발표
자 14명, 패널 토론자 5명을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대
만,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등 각국의 동아시아 연
구자가 결집하였다. ICIS거점 서브 리더인 우치다 케이
이치（內田 慶市）교수가 대표인사를 하였고 선 궈웨이
（沈 國威）교수가 “이문화（異文化）수용에 있어서의 
한자（漢字）의 사정（射程）―난학자（蘭學者）와 프
로테스탄트 선교사로부터의 신예지（新叡智）―” 를 주
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하였다. 발표는 마스다 치카코（增
田 周子）교수가 “일본 근현대문학에 그려진 동아시아”
라는 제목으로 히노 아시헤이（火野 葦平）와 중국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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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과 후에 과학대학 역사학부 공동주최 심포지엄
＊주변마을 및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본 
　　　　　　　　　　   후에（Hue）의 문화와 역사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문화교류―학술논쟁의 지양을 목표로
베트남 연구자와의 논의・교류를 통하여 본 거점의 베
트남 후에 연구를 보다 건실히 진행하기 위해, 9월 5
일・6일 양일간 후에 과학대학에서 후에 과학대학 역사
학부와 공동주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는 후에의 역사와 문화사상（文化事象）에 관한 
것으로 본 거점의 연구 대상인 외항（外港）취락・지방
문서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 도성（都城）주변 취락, 이
들과 후에 외부와의 관계, 응웬조（阮朝）이전의 후에 
지역사 등 다양했다. 본 거점에서는 노마 하루오（野間 
晴雄, 간사이 대학 교수）가 후에 도성과 시가켄（滋賀縣）
히코네시（彦根市）역사지리학적 비교연구를, 응웬티 
하타잉（COE-RA）이 후에 외항 취락에서 수집한 지적
관계（地籍關係）자료의 분석을, 니시무라 마사나리（西
村 昌也, COE조교）는 후에 북교（北郊）에 위치하는 
참파 시대부터 챤조（陳朝）시기의 호아 차우（Hoa 
Chau／化州）성곽 유적에 대해 각각 보고를 실시하였다. 
또 스에나리 미치오（末成 道男, 전 도쿄대학 교수）는 
민간불교와 밍후엉의 천후궁（天后宮）신앙에 대해, 오
니시 카즈히코（大西 和彦）는 구천현녀（九天玄女）신
앙에 대해, 하야시 히데아키（林 英昭, 와세다대학 이공
학부）는 후에의 건축에 관한 지역성과 형성과정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베트남 측에서는 후에 과학대학 역사
학부, 후에 고도（古都）유적보존연구센터, 문화예술연
구원 후에 분원（分院）등의 소속 연구자가 발표하였다.
현지조사 일정 중에 개최된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준
비기간과 논문번역에 있어 약간의 혼선도 있었지만 회의
에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인 
연구에 주안을 둔 심도 있는 발표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각 발표는 금년도 중에 베트남어로 회의 기요（紀要）
가 간행될 것이며 일본어 번역 논문도 본거점의 출판물
에 게재될 예정이다.
2009년 9월 19・20일 중국 항저우시（杭州市）에서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과 중국 저장（浙
江）공업대학 일본문화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국제심포지
엄 “동아시아 문화교류―학술논쟁의 지양을 목표로” 가 
개최되었다. 일본 및 중국에서 100여 명의 연구자가 참
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ICIS에서는9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후지타 타카오（藤
田 高夫）교수의 “동아시아의 공시성（共時性）” 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분과회（分科會）에서는 마쯔우라 
아키라（松浦 章）교수의 “청대（淸代）범선（帆船）
이 일본에 들여온 아편전쟁 정보”, 마스다 치카코（增田 
周子）교수의 “중일（中日）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평가
를 둘러싸고” 가 발표되었다. 한편 대학원 박사과정생
（COE-RA）으로는 쿠마노 히로코（熊野 弘子）의 “에
도시대 화각본（和刻本）・주석본（注釋本）을 통해 본 
중국의학의 중일 교류”, 미야지야 쥰코（宮嶋 純子, 
COE-RA）의 “한역（漢譯）불전（佛典）의 역어수용（譯
語受容）을 통해 본 중일 비교”, 동 커（董 科）의 “헤이
안조（平安朝）이전의 역병（疫病）성인론고（成因論考）”, 
정 제시（鄭 潔西）의 “만력（萬曆）20년대 명조（明朝）・
조선에 전입（傳入）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의 사망정보”, 타나카 아즈미（田中 梓都美）의 “메이지
（明治）초기 대만에 있어 일본인 연구자의 활약”, 펑 허
양（馮 赫陽）씨의 “청조（淸朝）의 일본 마키에（日本
蒔繪）수용” 등의 발표가 실시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차세대연구자에게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언어와 연령・직위를 떠나, 의욕있는 연구자들
이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각각의 주제를 통해 서로 논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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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간사이대학 
세미나하우스 히코네소（彦根莊）에서 문화교섭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합숙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는 간사이대학 G-COE프로그램 주변（周邊）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9월에 실시한 후에 현지조사를 위한 사전준
비 트레이닝도 겸하고 있다.
첫날, 히코네소에 도착하여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설명
을 들은 뒤 학생들에게는 곧바로 야사카쵸（八坂町）를 
조사하라는 과제가 전해졌다. 우리들은 주어진 야사카쵸
의 지도를 가지고 역사・지리・문화적 사상（事象）에 
초점을 맞춘 현지조사를 각자의 재량껏 실시하였다. 미
지의 장소에서 갑자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 조
사하게 될 후에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나는 석사과정에서는 일본근세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고문서 조사 이외의 
현지조사는 이번이 처
음이었다. 하지만 건
네진 지도를 보고 막
연히 “비와코（琵琶湖）
와 야사카쵸 사람들과
의 관계” 를 조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
본에서 가장 큰 호수
인 비와코 주변에 사
는 사람들이 비와코를 무시한채 생활할 수 있을 리 없다.
느닷없이 현지에서 조사를 개시했지만 처음 만난 마
을주민 2~3명에 대해서는 청취조사의 요령을 몰라 이쪽
의 의도를 충분히 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취조사를 실
시하는 가운데 막연히 테마를 설정하고 무턱대고 조사를 
실시할 게 아니라 조사항목을 세밀하게 설정한 후에 청
취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당일은 무더위로 종일 땀을 흘리면서 조사를 하였지만 
야사카쵸는 호안도로（湖岸徒路）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 
그 생활 스타일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
해할 수 있었다. 또 조사 후에 보고회를 실시했는데 각자
의 흥미 대상이 다르니 청취할 수 있는 내용도 각양각색
이었다. 
4월부터 문화교섭학이라는 새로운 전수（專修）에 소
속하게 된 우리에게 있어 각자 개별 연구 테마를 가지고 
있는 탓에 같은 장소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할 기
회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합숙을 
계기로 전원의 사이가 좋은 의미에서 가까워진 듯 하다. 
또한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들의 연구방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대단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내년 조사에 참가하게 될 학생들 역시 본조사 전에 이
와 같은 의미 있는 기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나카 아즈미（田中 梓都美）・문화교섭학 박사과정1년）
2009년 6월 20・21일 도쿄의 죠치（上智）대학 요츠
야（四谷）캠퍼스에서 제13회 일본아시아학회（The 
Asian Studies Conference Japan; ASCJ）가 개최되었
다. 간사이대학 ICIS 리더인 타오 더민（陶 德民）교수
를 비롯한 본 거점 리서치 어시스턴스（RA）1명, 주니
어 어시스턴스（JA）5명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ASCJ는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에 소속된 대형 연차학회（年次學會）로 일본에
서 실시되는 정기적 영어 학회로는 최대규모의 사회・인
문과학 학회이다. 이틀에 걸쳐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온 
연구자 전원이 영어를 공용어로 일본 및 아시아 여러 국
가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거점에서는 “19세
기말 20세기초 동아（東亞）에 대한 시각” 과 “19세기
말 20세기초기의 동아사회（東亞社會）의 변화” 라는 
두 개 패널에서 각 연구성과를 발표, 토론에 참여하였다. 
발표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패널의 토론에도 참석하였으
며, 하버드 대학, 도쿄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의 연구자들
활동보고（1）
＊주변프로젝트 합숙수업
＊제13회 일본아시아학회（ASCJ）
＊거점 교육현황
과 학술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타 대학 발표자로는 교수, PD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본 거점은 주로 박사전기과정의 학생으로 구성되
어 최연소 차세대연구자로서 참가하였다. 훌륭한 업적을 
가진 연구자들과의 토론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회발표를 통하여 일본 및 아시아에 관한 
최근 연구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차세대연구자로서의 영
어능력 및 발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슈 샤오춴（徐 曉純）・문화교섭학 석사과정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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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이란 반드시 살아있는 자에게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생자（生者）는 사자（死者）, 특히 자신의 
조상에게 자주 음식을 올린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조상제
사이다.
유교 가정의례의 전형으로 남송（南宋）주희（朱熹: 
1130-1200）의 『가례（家禮）』가 있다. 당시 사자의례
（死者儀禮）는 대체로 불교식으로 치러져 번잡한 내용
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한 주희는 간소하면서 서
민도 실천할 수 있는 유교의례서로 『가례』를 지었다. 
『가례』에는 조상제사에 사용되는 공물（供物）에 대해
서 “야채・과일・술・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소［蔬］・
과［果］・주［酒］・찬［饌］을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위설찬지도（每位設饌之圖）” 라는 
배치도에 상세하다.
일본에서는 유학
에 경도된 도쿠가와 
미 츠 쿠 니（ 德 川 光
國：1628-1700）
가 아버지의 장례와 
제례를 유교에 준하
여 거행하였다. 이 
때 주 희 의『 가 례 』
도 참조되어, 그 영
향은 묘제（廟祭）, 
묘제（墓祭）의 기
일（期日）과 방식, 
축문（祝文）의 형
식 등에 현저하게 나
타나고 있다. 단 “식
（食）” 에 관해서는 
양상이 다르다. 미츠쿠니의 전기（傳記）・일화집（逸話
集）인 『토겐이지（桃源遺事）』에는 미츠쿠니의 의견으
로 유교의례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술과 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차（茶）와 과자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 
미츠쿠니의 연기（年忌）나 정기（正忌）등의 식사는 
채식（菜食）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당시 일본사회의 시세（時勢）나 풍
습에 따라 독자적인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침・점심・저녁 생자（生者）와 
마찬가지로 사자（死者）에게 식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할머니 댁에서도 매일 조상에게 식사를 올리고 
있다. 조상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제사에서만 행해
지는 특별한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행위로서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
조상에게 일상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일본뿐만
이 아니다. 필자는 2009년에 베트남에서 사당을 조사했
는데, 거기서는 간단한 식사가 올려지고 있었다. 제사라
고 하기에는 너무나 검소한 것이었고 오히려 일상적인 
식사인 것 같았다. 이것은 필자의 할머니 댁에서 날마다 
식사를 올리는 것과 완전히 같은 행위가 아닐까?
주희는 전통적 유교의례가 실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 번잡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단하
더라도 애정이 깃든 의례를 많은 사람이 실천했으면 하
고 바랐음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더 간소하고 실용적인 
『가례』를 기록하여 유교의례를 서민에게까지 보급시키
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조상제사에서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도시대, 유교
의 영향을 받으면
서도 미츠쿠니가 
공 물（ 供 物 ） 에 
일본의 관습을 반
영시키고 제사에
서 채식을 실천했
던 것은 조상에 대
한 경 의 를 체 현
（體現）하고 싶었
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
이나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
상에 대해 간단하
게나마 일상적으로 식사를 올리는 행위 또한 조상에 대
한 경의와 애정의 표현이며 주희나 미츠쿠니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상의 식사” 를 통하여 볼 수 있
는 조상에 대한 경애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제 4 회 
조상님들의 식사
마츠이 마키코（松井 眞希子・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RA）
【『家禮』「每位設饌之圖」
須原屋茂兵衛刊和刻本, 1792年）】
【베트남 사당에 올린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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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이나 문화면에서 논의되기 
쉬운 러일전쟁 후의 국제관계에 대해 
일미（日美）실업가의 교류를 통해 
살펴보았다. 1909년, 일미통상조약
（日美通商條約）개정을 목표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평화적으로 경쟁하
기 위해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대표로 
《　ICIS 연구자세미나　》
2009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개최된 연구자 
세미나（創生部會）는 다음과 같다.
제20회 연구자 세미나 : 2009년 5월 29일
전쟁을 대규모의 이문화（異文化）
접촉행위로서 파악하여 “정당한 싸
움（just war）” 이 어떻게 성립되었
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전쟁발동（戰
爭發動）의 권한과 이유（ius ad 
bellum）” 와 “적절한 전투행위（ius 
in bello）” 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도·유럽·중국 각지에서 그 원형
을 찾을 수 있다. 누르하치 시대의 여진족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개전이유（開戰理由）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
리고 마르티노 마르티니가 『달단전기（韃靼戰紀）』중에
서 개전（開戰）의 이유를 인정하여 청조（淸朝）의 정
당성을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실업단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실업단은 메이지
（明治）초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 
使節團）에 필적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미
（日美）간의 경제인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방문한 곳의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실업가의 사회공헌이
나 미국사회의 동력을 배운 점이 주목된다.
활동보고（2）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본 만주（滿洲）의
 “정당한 싸움” 관념」
니콜라 디 코스모（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
제21회 연구자 세미나 : 2009년 7월 1일
「주자（朱子）의 “이일분수（理一分殊）”설
및 21세기 글로벌화 시대의 그 새로운 의미」
황 준지에 （黃 俊傑 · COE 객원교수）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 榮一）와
도미실업단（渡美實業團）[1909년]재고（再考）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무라 마사토
 （木村 昌人 · 시부사와 [ 澁澤 ] 재단 연구부장）
주자의 “이일분수” 설에 대한 개
념 및 21세기 글로벌화 시대에 직면
한 “이일분수” 설의 새로운 의의와 
도전에 대한 검토이다. “이일분수”
설의 “이일” 과 “분수” 라는 개념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이일” 은 “분
수” 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이일” 은 특수적이며 구체적인 
“분수” 에서 추출되고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주자의
“이일분수” 설은 21세기에서 추상성을 띤 글로벌화（이
일）가 반드시 구체성을 띤 각국 간의 관계（분수）를 
바탕으로 성립되고 시대에 걸맞게 발전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22회 연구자 세미나 : 2009년 7월 22일
「근세 중국의 법률과  경제 변천: 
 영국・유럽과의 비교」
마 더빈
（馬 德斌 · 런던정치경제대학 경제사학부 강사）
 캘리포니아 학파는 중국 강남지역의 경제발전단계와 
생활수준을 서유럽의 중핵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18세기 말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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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한학자 새뮤얼 윌
리 엄 스（Samuel Williams/衛 三
畏）교수에 대해 소개하였다. 우
선 ‘웨이산웨이（衛三畏）’ 라는 
중국어 이름은 중국어와 영어 발
음의 유사성 및 『논어』 계씨（季
氏）편의 “子曰, 君子有三畏. 畏
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이라는 구절에 전거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을 연구했
으며 40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집필한 한학연구 
전저（傳著）가 평가되어 예일대학 초대 한학 교수에 임
명되었다고 한다. 또 그 후의 예일대학에서의 한학연구 
구축과 발전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일본 각지의 마조신앙（媽祖信
仰）이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었
는지에 대한 발표이다. 16세기 이
후 많은 화교（華僑）가 큐슈・서
일본을 중심으로 도래하고, 토진
마치（唐人町）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 마조신앙이 일본에 들어왔
다. 그리고 에도시대가 되면서 후나다마신（船玉神）으
로 변화하며 지역화 양상이 시작되었다. 이는 시장규모
의 전국적인 확산과 해상교통의 발전으로 인해 뱃사람들
이 더 영험이 높은 해신（海神）을 희구（希求）한 결과
이다. 그러나 에도시대 말기에 들어 국수주의가 고조됨
에 따라 마조（媽祖）를 후나다마신으로 모시는 신앙은 
점차 모습을 감추어갔다.
＊松浦章／著
『海外情報からみる東アジア―唐船風説書の世界』
（大阪・清文堂出版・2009년7월, 492쪽, 일본어）
＊松浦章・卞鳳奎／編著
『明代東亞海域海盗史料彙編』
（台北・樂學書局・2009년10월・165쪽, 중국어）
인사 이동❖
출판물 소개❖
2009년 9월 20일부로 미야지마 준코（宮嶋 純子）COE-RA가 퇴임.
2009년 10월 1일부로 왕 하이（王 海）・왕 샤이킨（王 彩芹）・왕 쉰（王 鑫）씨가 COE-RA로 부임.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펑 캄윙 교수（馮 錦榮,중국 홍콩대학 명예 부교수）를 COE객원교수
로 초빙.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위 젠 교수（吳 震, 중국 푸단[復旦]대학 교수）를 COE객원교수로 초빙.
세기에 들어 강남지역이 석탄 부족
으로 산업혁명에 이르지 못했던 것
에 비해, 서유럽에서는 신대륙 자원
의 흡수를 통해 근대화가 시작되었
다고 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 
더빈씨는 전근대 중국과 유럽의 법
률제도의 차이를 통해 시가 슈조（滋
賀 秀三）・테라다 히로아키（寺田 浩明）・황 쫑쯔（黃 
宗智）의 연구를 비교하며 “정（情）” 과 “이（理）” 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법률제도와 상업발전과의 관계를 분
석했다. 또 “위대한 일탈” 을 고찰함에 있어 동서법률제
와 근대화의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24회 연구자 세미나 : 2009년 10월 30일
「문화교섭학을 위한 현지조사란? 
　　　　  ―2년간의 후에 조사를 돌아보며」
니시무라 마사나리 （西村 昌也 ·COE 조교）
“주변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2년간에 걸쳐 
베트남 후에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
졌다. 2년에 걸친 조사성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문화
교섭학연구에서 현지조사의 중요성, 본 조사가 기획 운
영된 과정, 실제 조사를 통해 부각된 현지조사의 과제 등
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문화교섭학에서 요구되는 현
지조사의 모습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23회 연구자 세미나 : 2009년 9월 25일
「일본 근세에서의  고마조상（古媽祖像）과 
후나다마신（船玉神）신앙」
「새뮤얼 윌리엄스（Samuel Williams）
　　　　　  ―미국 최초의 한학（漢學）교수」
후지타 아키요시
（藤田明良·텐리[天理]대학 국제문화학부 교수）
구 준 （顧 鈞·북경외국어대학 중국해외한학[中國
海外漢學]연구센터 준교수,ICIS방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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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활동보고　》
（2009 년 5 월부터 2009 년 10 월까지）
해외학회발표
해외조사
타오 더민 （陶 德民・ICIS리더）
○2009년 7월 4일, 옥스퍼드 대학 국제연구세미나 ‘The 
Global Lincoln’에서 연구발표.
우치다 케이이치 （內田 慶市・ICIS서브리더）
○2009년 5월 29일, 헝가리 에트베슈 롤란드 대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구발표.
○2009년 9월 1일, 오슬로 대학 워크샵 ‘근대 동서（東西）
언어문화교류의 사실（史實）과 영향’ 에서 연구발표.
마쯔우라 아키라 （松浦 章・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5월 23일, 징이（靜宜）대학 ‘2009 일본학 
및 대만학 국제학술대회’ 에서 초대 발표.
○2009년 8월 28일, 구이저우（貴州）사범대학 ‘제3회 
중국근대사회사 국제학술대회-近代中國的社會流動、
社會控制與文化傳搬” 에서 연구발표.
오다 요시코 （小田 淑子・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9월 25일, 터키 챠나카레 대학 국제심포지엄
‘일본인 연구자들이 본 터키’ 에서 연구발표.
하라다 마사토시 （原田 正俊・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6월 2일, 라이덴 대학 국제연구집회 ‘근세 일
본에서의 종교와 의례에의 시선’ 에서 연구발표.
선 궈웨이 （沈 國威・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5월 28일, 헝가리 에트베슈 롤란드 대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구발표.
○2009년 6월 23일, 광동 외국어외무 （廣東外語外貿）
대학 ‘제1회 중국번역사 연구 여름 세미나’ 에서 초대 
기조강연.
○2009년 9월 1일, 오슬로 대학 워크샵 ‘근대 동서（東西）
언어문화교류의 사실（史實）과 영향’ 에서 연구보고.
타오 더민（陶 德民・ICIS리더）
○2009년 8월 7일~9월6일, 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
원에서 학술교류협정 체결.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2010년도 대회를 위한 협의 및 준비.
○2009년 9월 18일~9월 23일, 푸단（復旦）대학・상하
이 사회과학원에서 국제심포지엄 협의 및 자료수집.
마스다 치카코（增田 周子・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8월 16일~8월 23일, 대만 국가도서관, 대만문
학관, 대만자료관에서 대만의 일본어문학자료조사.
니카이도 요시히로（二階堂 善弘・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 8월 12일~8월 19일, 중국 푸젠성（福建省）북
부에서 사묘（寺廟）조사.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COE조교）
○2009년 6월 15일~6월 23일, 타이에서 베트남계 이민
（移民）의 물질문화 조사.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특별연구원）
○2009년 7월 24일~8월 11일, 한국에서 비석（碑石）・
유적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의 중
국（시안［西安］・둔황［敦煌］）답사에 참가.
쑨 칭（孫 靑, COE-PD）
○2009년 5월 24일~6월 3일, 상하이（上海）도서관, 항
저우（杭州）당안관（档案館）에서 자료조사.
○2009년 8월 10일~8월 29일, 상하이（上海）도서관, 광
저우（廣州）도서관에서 자료조사.
왕 딩쥐（王 頂倨・COE-RA）
○2009년 8월 16일~9월 2일, 대만국가도서관, 대만문학
관, 대만자료관 등에서 자료조사 및 연구자 방문.
정 제시（鄭 潔西・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2008년 9월 23일~10월 22일,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
터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의 조선침략전
쟁에 관한 사료조사 및 현지조사.
타나카 아즈미（田中 梓都美・COE-RA）
○2009년 7월 28일~8월 7일, 대만대학 이노문고（伊能
文庫）등에서 자료조사.
또한, 이하의 행사에 관련된 연구보고・조사에 대해서
는 해당 소개기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고딕체는 연구보고를 실시한 멤버）
（1）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문화유산”（→p.8）：우치
다 케이이치（ICIS서브리더）・선 궈웨이 ・쿠마노 
타케시・노마 하루오・마스다 치카코（이상, ICIS사
업추진담당자）
（2）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6의 기관 
패널（→p.8）：후지타 타카오（ICIS서브리더）・오
다 요시코（ICIS사업추진담당자）・오카모토 히로미
치（COE-PD）
（3） 2009년도 후에・현지조사실습（→pp.6-7）／후에 
과 학 대 학 역 사 학 부 와 의 공 동 주 최 심 포 지 엄
（→p.9）：마쯔우라 아키라・니카이도 요시히로・
노마 하루오 ・쿠마노 타케시（이상, ICIS사업추진
담당자）・니시무라 마사나리（COE조교）・시노하
라 히로카타（篠原 啓方）・이노우에 미쯔유키（井
上 充幸）（이상, COE특별연구원）・오카모토 히로
미치（岡本 弘道）・황 윈（黃 蘊）・쑨 칭（孫 靑）（이
상, COE-PD）・구웬 티 하 타인（Nguyen Thi Ha 
Thanh）・미야케 미호（三宅 美穗）・이나가키 토모
에（稻垣 智惠）・하이 샤오팡（海 曉芳）・카와바타 
아유미（川端 步）・타나카 아즈미（田中 梓都美）・
동 커（董 科）・펑 허양（馮 赫陽）・마츠이 마키코
（松井 眞希子）（이상, COE-RA）・이토 히토미（伊
藤 瞳）・정영실（鄭英實）・천 지송（陳 其松）（이상,
문화교섭학 석사과정2년）
（4）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문화교류”（→p.9）：후지카 
타카오（ICIS서브리더）・마쯔우라 아키라・마스다 
치카코（이상, ICIS사업추진담당자）・미야지마 준코
（宮嶋 純子）・쿠마노 히로코（熊野 弘子）・타나카 
이즈미（田中 梓都美）・동 커（董 科）・펑 허양（馮 
赫陽）（이상, CO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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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에 대하여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편집 후기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
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
정됩니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20,000자 정도
　　중국어： 12,000자 정도
　　영　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십시오.
　　（b） 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참조 문헌 리스트없이 '각주'로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상기 자수 이내로 써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5） 제출 마감일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발신력（發信力）” 이란 무엇인가?
ICIS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그 특색의 필두에 “다언어（多
言語）에 의한 발신력을 가진 신진연구자의 양성” 을 들고 있
다. 지난 호의 RA대담에서도 다루었듯이 전문적인 어학수업
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호의 개
별 기사를 보더라도 교원으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장（場）에서 “발신（發信）”의 실천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것들은 물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발신” 의 원래 뜻을 포함시켜 “발신력” 이라 부른
다면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나는 “발신”
자체에 내재하는 “받는 이” 의 존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
신되는 내용 자체의 “절심함” 이다. 개별 연구들의 가치는 결
코 일의적（一義的）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절실함” 의 높고 낮음은 확실히 평
가로써 되돌아온다. “절실함” 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내
용에 파고들 수 있는가? 각 연구자가 그 작업을 통해 얼마나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는가? “학문의 위기” 에 맞서는 데는 
정공법 밖에 없다.
（담당: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여기는 갠지스 연안 마을 바라나시――힌두
교・불교 양측의 성지이다.
바라나시의 갠지스 근처에서 죽은 자는 윤회
（輪廻）로부터 해탈（解脫）할 수 있다고 하며 
갠지스 연안에는 화장터가 마련되어 있다. 주검
은 화장터에서 태워져 유회（遺灰）는 갠지스로 
흘러 들어간다.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가에는 새벽녘부터 순례
자가 모인다. 그들은 거기서 목욕하고 기도를 올
리며 변함없는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강변에 나란히 늘어선 몇몇의 힌두사원 안에는 
아침부터 신자가 북적거리며 어떤 행사를 시작하
려 하고 있었다. 날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강가에
는 사람이 늘어나고 갠지스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금지야.” 배를 저어 준 힌
두족 아저씨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우리의 배
가 통과한 강변에서는 한참 사체（死體）를 태우
는 중이었다. 근처에는 나무가 쌓여져 있었고 연
기가 온통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11월 하순에 접어든 마을에는 여기저기 나뭇
잎을 태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소들도 큰길
을 활보하고 있다. 시대는 21세기에 들어섰지만 
인도사람들은 옛 삶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성
（聖）과 속（俗）이 혼연일체가 되고 있는 것은 
성지 바라나시 특유의 풍경인 것일까?
［쵤영：황 윈（黃 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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